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 우울한 여성의 분노 및 우

울 감소,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사례의 인지행

동치료는 자기감찰 및 타인감찰을 포함한 인지적 재구성과 심리교육, 역할극(Role Play)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

었다. 연구대상은 우울한 30대 여성으로, 상담은 M연구소의 화상형식으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 1

회, 회기 당 60분씩 총 10회기를 진행되었다.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기 내에서 보인 내담자의 반응과 주관

적 보고를 포함한 회기별 기록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인지적 변화, 분노 및 우울 수준의 변화, 내담자의 행동 및 자

녀와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내담자

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왜곡된 사고를 발견하였고, 이를 적응적인 사고로 수정하였다. 둘째, 인

지행동치료 실시 후 내담자가 느끼는 분노 및 우울 수준이 감소되었다. 셋째, 인지행동치료 실시 후 내담자와 자

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되었다. 

주요어: 우울, 분노, 자녀와의 갈등, 인지행동치료, 인지적 재구성, 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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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부모-자녀 갈등은 부모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 행동,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

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의견 및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

로 말다툼이나 폭력 사용과 같이 서로에게 공격성

을 표출하는 행동에서부터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까지 포함된다(Laursen 

et al., 1998).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

도기로 생물학적 변화 및 성장, 인지적 발달과 함

께 독립성과 자율성의 욕구가 증가하게 된다

(Arnett, 2000). 이때 부모의 역할은 아동기 자녀를 

대하던 보호와 통제를 낮추고 자녀가 점진적으로 

독립성과 책임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Kim et al., 2001). 그러나 이 과정

에서 부모-자녀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

학년부터 중학교 저학년 시기는 그 스트레스가 높

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역할을 전환하기 어렵고 통제의 욕

구가 강할 경우 갈등은 악화될 수 있다(Kim et al., 

2001). 부모는 갈등이 발생하면 문제행동이라 여

기는 자녀의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더 

통제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이영미, 한재희, 2014). 또한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자율성을 획득해가

는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

거나 부모의 생각에 대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부모는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

기도 한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해석하거

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부모의 신념이나 원가족

에서의 경험, 자녀에 대한 기대와 관련성이 높다

(이영미, 한재희, 2013; 전숙영, 2018). 

부모-자녀의 갈등이 높으면 자녀는 스트레스뿐

만 아니라,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내재적, 외현적 

문제가 높아지게 된다(이순희, 2021; Ostrov & Bishop, 

2008). 반면 부모-자녀의 갈등과 자녀의 공격성은 

부모의 무력감, 우울, 분노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

러한 서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다시 부모-자녀

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들의 관계는 악순환을 겪

게 된다(박영신, 2016; 이혜련, 김희화, 2015).

부모-자녀에 대한 개입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주

로 자녀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

모의 경우 부모교육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

다(소영화, 조한익, 2015; 이순희, 2021; 정미현, 이

경주, 2020). 그러나 부모의 신념 및 자녀에 대한 기

대가 청소년기 부모-자녀의 갈등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부모교육만으로 이러한 개별적인 신

념과 사고들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이영미, 

한재희, 2013; 전숙영, 20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에 대한 개입을 통해 부모-자녀 갈등을 완화시

키고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의 분노에 주목하였다. 분

노는 생리적 각성이 동반되는 불쾌한 정서로, 좌절

을 경험하거나 신체, 심리적 위협을 지각하였을 때 

개인이 경험하는 생리, 정서, 인지적 반응이다

(Smith, 1994; Spielberger et al., 1983).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인 분노의 경우, 분노 표현으로 인한 대가를 

생각하여 분노 표현이 조절되는 경향이 있으나, 부

모의 분노 표현의 경우 이를 조절하지 않고 자녀에

게 표현하게 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정, 정계숙, 2018).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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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노는 타인에 비해 조절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

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기대의 좌절로 인

해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 기대 수준에 따라 분노 

수준이 결정된다고 하였는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 또는 왜곡된 기대는 좌절을 야기하여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Carpenter & Halberstadt, 

2000; DiGiuseppe 1999). 이러한 분노는 자녀에게 

공격성으로 표현되며 부모-자녀의 갈등을 지속시

키게 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우울에도 주목하였다. 우울은 

슬픈 기분, 무기력, 절망, 흥미 상실 등의 특징을 보

이는 정서적 침체 상태를 의미한다(Katona et al.,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지속적인 갈

등은 부모의 무기력 및 우울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

다(박영신, 2016). 한편, 또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울이 부모의 정서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짜증을 유발하기 쉽다고 하였으며, 

우울과 분노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소

연 외, 2016; 김수연, 2018; 서수균, 권석만, 2006).

분노와 우울에 대한 개입으로 인지행동접근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서

수균, 권석만, 2005; 이정은 외, 2016).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개인이 마주

한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정

서와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Beck, 

1976). CBT는 내담자의 변화 및 적응을 위해 비합

리적 신념 및 사고를 찾아 적응적인 신념 및 사고

로 수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지적 개입과 행동적 

개입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CBT가 부모-자녀 

갈등과 관련된 모의 신념 및 기대를 다루어 적응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개입으로 자기감

찰, 타인감찰, 심리교육, 인지적 재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감찰은 생각, 감정, 행동을 체계적

으로 모니터하는 것으로, 특히 분노의 감정에 있어

서 자신의 비합리적 사고 및 기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안소영, 채규만, 2015), 자기감찰은 모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분노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는 부모-자

녀 관계에서 지속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인식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와 더

불어 타인의 생각, 감정, 행동을 모니터하는 타인

감찰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자녀에 대한 조망수용

능력을 향상시켜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심리교육도 포함

하였는데, 이는 적응적인 사고 및 행동으로 변화시

키는 것과 연관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것으로

(Wright et al., 2009), 모가 자신의 감정과 자녀에 대

해 이해하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배우

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재구성은 비합리적 사고를 찾아 합리적인 사고로 

변화시키는 것으로(Wright et al., 2009), 모가 자신 

및 자녀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를 수정하는 데 효과

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음으로, 행동적 개입에는 분노와 우울을 다루

도록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행동적 기법과 즐거운 

활동 계획하기를 포함하였다. 특히 분노는 생리적 

각성 상태를 수반하여 분노를 증폭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대처를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긴장을 완

화할 수 있는 이완훈련을 활용하였다(서수균, 권

석만, 2005). 또한 심리교육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알고, 역할극(Role 

Play)을 통하여 이를 연습하는 것을 포함하였으며, 

이는 실제 부모-자녀 관계에서 적응적인 대화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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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고 그 효

과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지행동치료가 내담자의 분노 및 우울 

관련 사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인지행동치료가 내담자의 분노 및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인지행동치료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방법

1. 연구절차

1)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울한 30대 여성의 인지행동치료 과정과 그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사례연구 방법(Case 

Study)을 사용하였다. 또한 내담자에게 녹음을 위

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매 회기 종료 후에 녹음 내

용을 듣고 녹취록을 기록하여 내담자의 인지, 정

서,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연구자

본 연구자는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1급(인

지행동상담사) 자격 소지자이며, 아동, 청소년, 성

인 상담 영역에서 4년의 수련 기간과 5년 10개월의 

임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3) 수퍼바이저

본 사례는 2인의 수퍼바이저(인지행동치료전문

가)로부터 수퍼비전을 받았다. 2인의 수퍼바이저

는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국인지행동치료상

담학회 수련감독자이며, 10∼15년 이상의 임상경

력을 가지고 있다.

4) 기간 및 장소

본 사례는 S시 M연구소 인지행동치료실에서 줌

(ZOOM)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0회기가 실시되었다. 시간은 주 1회 60분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대상

1) 기본 인적사항

본 연구대상은 30대 후반 여성으로, 가족 구성

은 남편과 첫째 아들(12세), 둘째 아들(4세)이다. 남

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자녀들 출산 후 짧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다. 단발머리에 옷차림이 깔끔하며 양호한 위

생 상태를 보였다. 목소리의 톤은 적당하며 또렷하

게 발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인적사항 김미진(가명), 여, 30대 후반, 직장인

가족관계

⋅남편(40대 초반, 회사원)

⋅아들(12세,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아들(4세, 어린이집 재원)

<표 1> 초기 면접을 통한 내담자의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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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의뢰 경위

첫째 자녀가 본 연구소에서 인지행동놀이치료

를 받고 있는데, 놀이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상담을 

권유하여 본 연구소에 의뢰하게 되었다. 

3) 이전 치료 이력

이전 치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주 호소 문제

내담자의 보고에 의하면, 내담자의 주요 문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노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첫째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분노하면 화를 심하게 내게 되고, 자녀가 상처받을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화를 주체할 수

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약간의 우울도 보고하

였는데,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자주 피곤하고 삶의 재미도 없으며 

행복하지도 않다고 보고하였다. 

5) 진단 및 증상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에 따른 진단 및 증상은 

<표 2>와 같다. 

6) 발달적 요인

내담자의 원가족에 대해 살펴보면, 부는 매우 

무섭고 엄격하였으며,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아버

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크게 혼이 많이 났었다고 

보고하였다. 모는 희생을 많이 하였으나, 자신에

게 잔소리가 많았고 간섭이 있었다고 하였다. 내담

자는 학창 시절에 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부모님

이 돈을 투자해서 보내주었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였다. 

호소문제 1: 첫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노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인지적 증상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가?’, ‘왜 내 

기대치에 못 따라와 주지?’

정서적 증상 분노

신체⋅생리적 증상 없음.

행동적 증상 소리를 지르면서 강하게 화를 표현함. 

호소문제 2: 우울

인지적 증상
‘나는 피곤하게 사는 것 같고, 행복

하지도 않고, 삶에 재미가 없어.’

정서적 증상 우울

신체⋅생리적 증상
수면패턴 및 식습관 불규칙적, 전보

다 쉽게 피곤해짐.

행동적 증상
에너지가 없을 때는 계속 집에 누워 

있음.

<표 2> 내담자의 진단 및 증상

가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와의 관

계에서는 자녀는 줄곧 엄마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으

나, 도움을 요청할 일에서도 말을 하지 않아서 놀

이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1년간의 놀이치

료를 받고 자녀는 표현이 더 많아졌다고 하였다. 

둘째 자녀의 경우 아직 아기이기 때문에 부딪힐 일

이 없다고 하였다. 

직장생활 및 업무에 대해 살펴보면, 육아휴직 

외에는 꾸준히 일을 해왔으며 커리어우먼이 꿈이

었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

고 더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고 싶다고 하였다.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회피행동(불편한 사

람은 미리 피해버림,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 몸을 

움직이거나 일에 집중함)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7) 환경적 요인

최근 첫째 아들의 영어 숙제를 봐주면서 더 자

주 부딪히게 되어 아들에게 더욱 심하게 화를 내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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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물⋅의학⋅유전적 요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9) 강점

(1) 상담에 대한 의지가 높으며 매회기 적극적으

로 상담에 임하고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2) 

자녀가 인지행동놀이치료를 받아 내담자도 인지

행동치료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며, 인지적 이해

와 통찰이 잘 되는 편이었다.

10) CBT 모델

내담자의 주 증상에 따른 CBT 모델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3. 사례개념화

1) 사례개념화

내담자는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버릇이 없으면 

안 된다는 훈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해.’라는 스키마를 형성해왔

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을 가서도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부모와 사

회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

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엄격한 아

버지와 간섭이 많았던 어머니 아래에서 순종적으

로 자라면서 ‘자녀는 부모를 따라야 해.’라는 스키

마를 형성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 시에도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엄격

하게 양육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 자녀가 이전

까지는 내담자의 말에 순종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자기표현이 향상되면서 내담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내담자는 자녀가 

‘기대에 따라주지 않는다.’, ‘버릇없이 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 분노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스트레스에 대해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직면하지 못하고 덮어버림으로써 스트레

스는 오히려 해소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짜증과 화가 빈

번히 일어나고,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노를 폭

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자녀의 영어 숙제를 봐주면서 자녀와의 갈등

이 빈번해져서 더욱 분노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

1 2 3

자녀의 영어숙제를 도와주는데, 

자녀가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는 모른다고 말함.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데 

자녀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말함.

자녀가 계속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하여, 자녀에게 살이 찌니 라면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는 엄마에게 

“엄마는 쓰레기야.”라고 말함.

사고

‘나는 부모의 기대를 따르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녀는 내 기대에 

따라와 주지 않아.’

‘쟤가 왜 나에게 버릇없이 굴지?’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나?

자녀는 갈수록 키우기 더 힘들다던데, 

나는 계속 이렇게 사는 건가?’

정서 분노 분노 우울

행동 소리를 지르며 혼을 냄.
운전하던 차를 갓길에 멈추고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냄.
하던 것을 멈추고 잠시 가만히 있음.

스키마 ‘기준에 맞춰야 해.’, ‘자녀는 부모를 따라야 해.’

<표 3> CB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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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자녀와의 지속적

인 갈등을 겪으면서 내담자는 ‘계속 이렇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며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우울은 분노와도 연결될 것으

로 판단된다. 

2) 치료목표

(1) 인지

분노 및 우울을 일으키는 부적응적 사고(‘should’ 

사고, ‘기준에 맞춰야 해.’)를 찾아서 적응적으로 인

지적 재구성을 한다. 

(2) 정서

분노 및 우울 수준을 감소시킨다.

(3) 행동

자녀와 상호작용 시, 강하게 화를 내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3) 치료계획

(1) 인지

CBT 모델에 대한 심리교육을 실시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감찰하는 자기감찰과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감찰하는 타인감찰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분노 및 우울에 대한 심리교육을 실시하

고, 분노 및 우울과 관련된 부적응적 사고를 찾아 적

응적 사고로 인지적 재구성을 한다. 자녀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왜곡된 기준을 인식하여 적응적인 사고

로 수정하며, 자녀와의 부적응적 상호작용 패턴을 

인식한다. 

(2) 정서

자신의 정서(분노 및 우울)에 대한 자기감

찰을 하고, 감정을 평정(rating)한다. 

(3) 행동

우울에 대한 개입으로 즐거운 활동 계획하기를 

실시하며, 분노에 대한 개입으로 이완훈련을 실시

한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대화 방법

을 알고 역할극(Role Play)으로 연습한다. 

4. 측정 도구

1) 다면적 인성검사 I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II: MMPI-2)

본 연구에서는 김중술 등(2005)에 의해 표준화

된 한국판 MMPI-2를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MMPI를 보완한 객관적 성격검사로, 기존의 10

개 임상척도 외의 9개의 재구성 임상척도와 5개의 

성격병리 5요인 척도, 15개의 내용척도 및 보충척

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척도는 총 567문항으로 구성되며 답변 방

식은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내담자의 전반적인 성격 특정 및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2) Beck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본 연구에서는 Beck(1967)이 개발한 척도를 이

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우울의 정서적⋅인지적⋅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은 0∼3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

져 4개의 진술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문

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총점은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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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우울 수준을 파악하

기 위해서 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내담자의 BDI 

점수는 38점으로 심한 우울 상태에 해당하였다.

❚ 인지행동치료 회기별 과정

본 사례에서 10회기 동안의 회기별 치료목표와 

치료기법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상담

을 통한 내담자의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영역

별로 분석하여 <표 5>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

로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분노와 우울에 

대한 주관적 수준의 변화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회기 치료목표 & 치료기법

초기

(1-2회기)

 치료목표 설정과 CBT 모델 심리교육, 치

료 구조화에 초점을 둠. 

 심리검사 후 우울의 점수가 높게 나와 우울

에 대한 심리교육과 행동적 개입을 진행함.

중기

(3-9회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분노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자기감찰과 타인감찰을 

진행함.

 CBT 모델로 상황의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

로 파악하여 내담자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상호작용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함.

 내담자의 인지적 왜곡(‘should’ 사고, 기대)

을 찾아 적응적인 사고로 수정하는 작업

을 진행함. 

 분노 수준을 낮추기 위한 행동적 방법(이

완훈련 등)에 대해 심리교육을 하고 연습함.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응적인 대화 방법을 

알고 역할극(Role Paly)으로 연습함.

종결

(10회기)

 상담을 통해 변화된 점과 회기 중 변화를 

이끌었던 유용한 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종결 후 일상에서도 스스로 기법들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격려함.

<표 4> 회기별 치료목표와 치료기법

영역 변화 과정

인지

 ‘버릇없이 행동하고 나에게 반항하나?’라는 

부적응적 사고는 ‘엄마의 말투가 지시형이니

까 자녀는 순수하게 짜증이 나서 그걸 표현하

는 방법이었을 것 같다.’는 사고로 변화됨. 

 자녀가 엄마에게 심한 말을 하면서 화를 냈을 

때 ‘자녀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

는데, 이 선을 넘어버리다니 지금 미쳤구나?’

라는 사고는 ‘자녀 입장에서는 울분이 터졌을 것 

같고, 자녀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 말을 하

게 된 마음을 알 것 같다.’는 사고로 변화됨. 

 ‘이건 자녀가 따라야 할 기준이야.’라는 부적응

적 ‘should’ 사고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기준이

야, 꼭 제지할 필요는 없어.’라는 사고로 변화됨.

정서

 분노와 우울에 대한 내담자의 회기에 따른 주

관적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분노는 7-8수준

에서 0-1수준으로, 우울은 7수준에서 0-1수준

으로 변화됨.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음.

행동

 초반 회기에는 매주 자녀와 갈등이 있고 서로 

분노를 폭발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7회기부터 

자녀를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

습을 보임.

 상담 전과 초반 회기에는 자녀에게 “안 돼, 무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는

데, 회기 말에는 이러한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함. 

 회기 말에 상담에서 자녀와 효과적으로 상호작

용하는 방법을 알고 트레이닝한 것처럼 이를 

꾸준히 해서 자신이 단단해져야겠다고 하며 

자녀의 사춘기에 대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임.

<표 5> 영역별 변화 과정

분노 우울

1 - BDI: 38점

2 - 우울 인식

3 7-8 7

4 10 5-6

5 6-7 3-4

6 3-4 2-3

7 3-4 0-1

8 1 0-1

9 1-2 1-2

10 0-1(거의 없음) 0-1(거의 없음)

<표 6> 분노와 우울에 대한 내담자의 주관적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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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단계(1-2회기)

<초기면접>

내담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감정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화가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호소

하였다. 특히 첫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화 또는 짜

증이 나면 자신이 자녀에게 심하게 소리 지르고 화

를 내는데, 자녀가 상처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미

안하긴 하지만 그 순간에는 화를 표출하게 된다고 

하였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물어보자, 자

녀의 숙제를 봐주는데 자녀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반항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화를 크게 냈고 울면서 

자녀를 혼을 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언제부터인지 물어보자,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작년부터 스트레스가 고조되면서 더 감

정을 조절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현재 이 사건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를 물어보니, 이로 

인해 남편과의 갈등도 더 많아지고, 스스로 피곤하

고 행복하지도 않고 삶에 재미가 없다고 하였다. 

원가족 탐색에서는 모는 헌신을 많이 하는 전형

적인 한국인 어머니상이라고 하였으며, 잔소리와 

간섭도 많은 편이라고 하였다. 부는 권위적이고 매

우 엄격했으며, 아버지가 옳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버릇이 없으면 체벌도 하셨다고 하였

다. 감정 조절되지 않을 때 대처방법으로는 그 상

황을 피하려고 하며, 스트레스 주는 상황 또는 사

람이 있으면 회피한다고 하였다.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다.’, ‘저 사람이 내 말을 꼬아서 듣지 

않을까?’ 등의 생각이 들어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

는데, 반면 집에서는 여과 없이 감정을 드러내며 

말을 하거나 화를 낸다고 하였다. 

<1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몸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축축 처졌다고 하였다. 지난

주에 했던 심리검사에서 내담자에게 심리검사 결

과에 대해 설명한 후(BDI: 38점, BAI: 12점), 우울에 

대한 심리교육과 내담자의 우울 증상과 관련된 현

재 상태를 체크하였다. 현재 의욕이 없고 기분 변

화가 심하며 주말에는 누워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자살 사고를 체크한 결과 자살에 대한 사

고는 없었으며, 수면패턴을 체크한 결과 2시쯤 잠

이 들고 수면 패턴도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먼저 수면 및 신체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심리교육을 진행하고, 수면패턴을 바꾸기 위해 12

시에 잠을 자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즐거운 활

동 계획하기를 진행하였다. 이전에 흥미 있었던 활

동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내담자가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을 말하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

획하였다. 과제로 매일 수면시간(자는 시간, 일어

나는 시간) 기록하고 다음날 자신의 몸 상태 적어

오기, 자신이 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 찾아오기

를 제시하였다. 

<2회기>

코로나로 인해 2달 뒤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하

게 되었다.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달 동안 집에 있으며 자신이 침

대에만 누워 있고 맛있는 것도 재밌는 것도 모르는 

상태인 것을 보고 자신이 우울하다는 것을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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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출

퇴근을 할 때는 자녀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고 무조

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집에서 자녀들이 하는 것

을 직접 보니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도 알게 

되어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비교적 부

딪히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2달 동안 상담

을 하지 못하여, 치료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화나고 짜증

나는 것 조절하기, 분노와 우울 수준 낮추기로 정

하였다. 문제(Agenda)로는 CBT 모델 심리교육을 

설정하였다. 먼저, CBT 모델 심리교육을 진행하였

으며, 내담자가 최근 자녀의 친구 엄마들이 만나자

고 하면 힘들다고 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으로 CBT 모델을 연습하였다. 그 후 내담자가 나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여, 만나

기 싫은 이유에 대해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확

인해보니 누구를 만나던지 가슴이 무겁다고 하였

다. 그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무겁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등에 대해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자신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좋은 정

보를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신을 거부하

거나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회기에 대한 피드백에서 너무 다른 사람만 

생각하느라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과 자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우울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

게 되었다고 하였다. 과제로 DTR을 작성해올 것을 

제시하였다.

2. 중기 단계(3-9회기)

<3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자녀의 관계에서 

분노는 거의 매일 7-8정도이며, 우울은 7정도라고 

하였다. 과제로 작성해온 DTR을 검토하고 그중 

하나를 문제(Agenda)로 설정하였다. 

문제는 ‘첫째 자녀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와 비슷한가.’라는 생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이러한 생각을 하였던 상황을 CBT 모델로 구체적

으로 파악한 후, ‘자녀도 나와 비슷한가.’에 대한 생

각을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하여 명료화하였다. 

내담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몰라서 우유부단

하거나 선택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하면 다른 사람

이 거절할까 봐 두려워서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자녀도 자신과 비슷하여 사회성이 떨어질까 봐 걱

정이 된다고 하였다. 자녀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생

각하는 점과 다른 점을 작성한 후, 각 항목에 대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 구체

적인 질문을 통하여 자녀는 DTR을 작성한 상황에

서는 친구들을 만나기 싫어했지만, 또 다른 날에는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잘 표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녀는 거절당할까 봐 선

택을 못 한 것보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

신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구체적

으로 자녀의 행동을 파악하여 자녀가 사회성이 떨

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회기에 대한 피

드백에서 자녀가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했던 

것인데, 자녀를 자신과 너무 연결지어서 부풀려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오늘 한 것처럼 자세히 생각

을 해봐야겠다고 하였다. 과제로는 DTR 작성해올 

것을 제시하였다. 

<4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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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노는 10정도로 부딪히는 것이 많았으며, 우울

은 5-6정도라고 하였다. DTR 과제를 검토한 후, 첫 

번째 문제(Agenda)로 분노에 대한 심리교육과 분

노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 알기로 설정하였다. 

먼저 분노 및 분노와 신체 반응의 관계에 대한 심

리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후 분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내담자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파악하고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행동적 기법들

(호흡 및 근육이완, 잠시 쉬는 시간 가지기 등)을 알

려주고 이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문제(Agenda)로는 차에서 자녀가 한 말

에 화가 10정도 나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크게 낸 

사건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문제의 상황을 CBT 모델로 정리한 후, 그 

순간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을 구체화하여 정리하

도록 하였다. ‘자녀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나에게 

반항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

고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파악한 후, 자녀가 그 말

을 하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보

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이 먼저 자녀에게 지시

형으로 이야기를 했고 자녀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자녀는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서 행동으로 이어졌을지에 대해 다시 CBT모

델로 정리하여 자녀의 입장을 이해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다시 자녀가 엄마에게 했던 말이 반

항하려고 한 말이었는지 다시 물어보자, ‘엄마의 

말투가 지시형이니까 자녀는 순수하게 짜증이 나

서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말에 수긍해주길 바라는데 그

러지 않을 때 반항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고 하였다. 지금처럼 생각이 수정되고 난 후 다시 

문제의 상황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자, 

‘여전히 화는 나지만 그 수준이 5정도일 것 같다.’

고 하였다. 자녀의 행동을 보고 바로 ‘이건 반항이

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적 왜곡 중 ‘임의적 추

론’임에 대해 심리교육을 하였다. 과제로는 화가 

날 때 오늘 배운 대처방법 사용하기와 DTR 작성해

오기를 제시하였다. 회기 피드백으로 내담자는 오

늘 상담 이후로 자녀가 화를 내면 ‘자기표현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갈 것 같다고 하였다. 

<5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자녀와의 관계에

서 화는 6-7정도, 우울은 3-4정도라고 하였다. 과제

로 해온 DTR을 검토한 후, 문제(Agenda)로 자녀가 

엄마에게 한 말로 인해서 화가 주체할 수 없을 만

큼 났던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CBT 모델로 구체화하였다. 상황은 자녀가 

먹고 싶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내담자가 안 된다고 

하니 자녀가 내담자에게 심한 말을 한 상황이고, 

내담자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것 같다.’라는 생

각이 스쳐지나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선

을 넘어버리니’ 화가 10정도 나고 폭발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사건의 전후 맥락, 즉, 화가 폭발하기 전 

상황과 폭발할 때 상황, 그 후 상황에 대해 자세하

게 CBT 모델로 사건, 생각, 감정, 행동을 파악하며, 

각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에 평정(rating)을 하였다. 

그 결과, 화의 수준이 점차 올라가서 결국 화가 10

이 되어서 폭발한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서는 자녀가 따라야 할 기준인데 자

녀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며 화뿐만 아니라, 우울도 

함께 느꼈다고 하였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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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름 열심히 자녀를 키우며 살았는데, 상황이 

더 최악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입장에서

도 자녀가 느꼈을 생각,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파악해보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말에 

자녀도 화의 수준이 올라갔고, 자신이 자녀를 많이 

지적하고 통제하는 것 같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울

분이 터졌을 것 같다고 하며 자녀가 그 말을 하게 

된 마음을 알 것 같다고 하였다. 내담자 자신과 자

녀가 서로 화를 10까지 올리기 경주처럼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 같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황

에서 내담자와 자녀가 서로 화의 수준을 올리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 역할극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연습하였다. 회기

에 대한 피드백에서 내담자는 자녀가 이렇게 행동

한 것에는 자신의 탓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자

신이 조금 더 대화를 잘했으면 자녀가 이런 단어까

지 써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을 것 같

다고 하였다. 과제로는 DTR과 자녀에게 가지고 있

는 기준들을 작성해오는 것을 제시하였다. 

<6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화는 3-4정도이

며, 자녀와 갈등은 없었고 그 전에 자녀를 제지하

던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우울은 2-3정

도라고 하였다. 과제로 제시한 자녀에게 가지고 있

는 기준들을 적으면서, 꼭 제지하지 않아도 될 것들

을 지워보니 많이 지워졌고, 그걸 토대로 이번 주에 

자녀를 너무 제지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문제(Agenda)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

들에 대해 합리적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내담자가 적어온 기준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이 

기준이 필요한지 또는 합리적인지 파악한 후, 합리

적인 수준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너무 융통성 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고, ‘짜증 내지 않기’와 같은 극단적인 

기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하루

에 해야 할 공부하기’의 경우, 내담자가 자녀에게 

계속하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플래너를 작성하고 자신이 마지막에 

확인하여 보상을 주는 방법을 해보았다고 하여 이

러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자

녀의 반응을 물어보니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스케

줄을 생각하고 내담자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아동

의 방식대로 매일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

였다. 회기에 대한 피드백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자

녀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

고 파악해보니 좋았다고 하였다. 

<7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화는 3-4정도이

며 대체로 편안하고 자녀와 갈등이 있어도 약간 화

가 나는 정도라고 하였다. 특히, 자녀와 서로 이해

하기 시작하였고, 서로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우울은 0-1정도로 거의 없다고 하

였으나, 시간이 긴박하고 초조할 때 심장이 뛰며 

불안함을 느낀다고 호소하였다. 불안에 대해서 어

떤 것인지 탐색한 후, 문제(Agenda)로 둘째 등원버

스 태우기 전에 준비하는데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

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향식 화살기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안한지에 대해서 물어보

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여겨질까 봐 

불안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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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피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였다. 자

신은 한번 싫은 사람은 계속 싫고, 나쁜 사람과 좋

은 사람을 구분 지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여, 인

지적 왜곡 중 ‘흑백논리’에 대해 심리교육을 하였

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하여 행동의 의도에 따

라서 다를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 늦는 경우에도 변명처럼 여겨질

까 봐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어떨지 물어보니, 더 궁금하고 오

히려 오해를 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등원버스를 태우러가는 데 2분 정도 늦었을 때, 

‘큰일 났네, 다 기다리고 민폐네.’라고 생각하며 초

조하다고 하여, 2분이 엄청 기다리는 시간일지? 하

루에 2분 정도 늦는 자녀는 몇 명 있을지? 인솔자

는 2분 정도 늦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등에 대

한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내담자는 민폐 정도

이거나 엄청 큰일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기다렸을 것 같다고 하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고 매일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

한 자신이 ‘나는 늦으면 절대 안 되고, 남에게 피해

를 끼치면 안 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하여 

‘should’ 사고임을 알려주었다. 내담자는 자신에게 

‘should’ 사고가 많은 것 같다고 하였다. 회기에 대

한 피드백에서 조금 늦더라도 팩트니까 상황을 설

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8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화는 1정도이며 

크게 갈등도 없고, 이전에는 자녀에게 “안 돼. 무조

건”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거의 쓰지 않

는다고 하였다. 우울도 0-1로 거의 없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몸이 아파도 약속이니 회사를 무조건 가

야 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는 몸이 안 좋아

서 하루 쉬었다고 하였다. 또한 요즘 걱정, 우울, 짜

증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할 때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먼저 첫 번째 문제(Agenda)로 불안에 대해 이해

하고 이완훈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불안에 대

한 심리교육과 내담자가 불안할 때 어떤 증상을 보

이는지 이야기 나눈 후, 호흡이완훈련을 실시하였

다. 다음으로 내담자에게 어떤 것들을 다루고 싶은

지 물어보자, 사춘기인 자녀와 관계를 잘 할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자녀의 행

동을 보고 반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녀의 그런 

행동에 자신의 행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담

을 통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지혜롭게 자녀를 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를 준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자녀의 행동을 보고 이전에는 

‘사춘기니까 반항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

춘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적절한 부모 역할을 준

비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과제

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것 모두 

DTR로 작성해오기, 호흡이완훈련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실시하고 표에 체크해오기, 사춘기에 대해

서 공부해오기를 제시하였다. 

<9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화는 1-2, 우울은 

1-2, 불안은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약간 불안

한 정도라고 하였다. 과제로 이완훈련을 하면서 긴

장이 풀리고 편안함을 느꼈고, 불안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이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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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연습할 것을 강조하였다. 

문제(Agenda)로 사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로 설정하였다. 과제로 사춘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

을 알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사춘기와 사춘기

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심리교육을 하였다. 그 과

정에서 내담자는 자녀의 기준이나 상황은 무시하

고 자신의 기준에서 항상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하였

다. 자녀에게 철저한 기준과 규칙을 강조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의 위안 때

문인 것 같다고 하며, 자신의 ‘흑백논리’와 ‘should’ 

사고를 강요했던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최근에는 자녀가 행복해하

는 것 같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자,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해 자신

이 관심을 가지니 자녀도 즐거워하며 이야기를 하

고, 이전에는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

데 최근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도 먼저 

말을 한다고 하였다. 회기에 대한 피드백에서는 막

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춘기

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처

럼 자녀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아서 

트레이닝하는 것을 꾸준히 하여서 단단해져야겠

다고 하였다. 과제로는 지금까지 상담을 통해 처음

과 비교했을 때 변화된 점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에 대해 작성해오는 것을 제시하였다. 

3. 종결 단계(10회기)

<10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에서 화, 짜증, 우울은 

거의 없었고, 재미있게 보냈다고 하였다. 특히 자

녀와 이야기해서 같이 운동을 시작하여서 더 재밌

고, 운동하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문제(Agenda)로 상담을 통해 변화된 점과 그 방

법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내담자가 

과제로 작성해온 것을 보고 변화된 점에 대해서 이

야기하였다. 먼저 자신의 생각이 틀에 박혀있다는 

것(‘should’ 사고)과 그래서 짜증이 많고 화가 나고 

조급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녀와 다

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

였다. 자신의 틀에 박힌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자

녀를 힘들게 했고 자녀의 입을 닫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고, 

자녀를 대하는 말투와 방법이 달라지니 자녀의 표

정도 바뀌었고 관계에서 갈등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

다. 또한 이전에는 ‘무조건 시간을 맞춰야 해.’와 같

은 생각 등으로 인하여 항상 조급했는데, 조급증이 

많이 줄어들고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였다. 자신의 ‘should’ 사고로 인해서 더 긴장하고 

불안이 쌓였던 것 같다고 하였다. 최근 운전 중에 

길이 막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스스로에게 ‘굳이 

빨리 가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고 한강을 바라보

는데 마음이 편안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상황

이든 이해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어려운 것이며, 

상대방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감

정에 공감을 하면서 진정한 대화를 연습해야 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을 통해

서 몸에 근육이 배기듯이 자신이 단단해진 것 같다

고 하였다. 회기 중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었던 인

지적, 행동적 방법들에게 대해서 정리한 후, 상담 

이후에도 내담자가 스스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담자는 앞으로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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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듯이 상담에서 한 것들을 기억하고 하겠

다고 하였다.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 우울한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

과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행동치료 실시 후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이 변화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와의 관

계에서 분노를 유발하는 사고가 변화하였다. 먼저 

회기에서는 자기감찰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감찰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내담자는 

분노를 촉발하는 자신의 왜곡된 사고와 자녀에 대

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을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타인감찰을 통해 

자녀의 생각, 감정을 파악하는 연습을 반복하였는

데, 이러한 과정이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타인감찰을 통하여 조망수

용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박

은, 김정민, 2022). 특히,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 

내담자가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하기 전후의 상

황을 CBT 모델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기 및 타

인감찰을 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자

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와의 부적응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소

크라테스식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왜곡을 인식하고 적응적으로 수정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인지행동치

료의 소크라테스식 질문이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

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한다(박

은, 김정민, 2022; Wright et al., 2009). 한편, 회기 중

에 내담자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와 시간이 촉박할 

때 불안을 느끼는 것을 호소하여 이를 다루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이 ‘should’ 사고

를 빈번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should’ 사고로 인해 자녀에게도 극단적인 

기준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내담자의 인지적 변화를 촉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지행동치료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담자의 분노 및 우울 수준이 감소하였다. 내담자

의 주관적 보고에 따르면 분노는 7-8의 수준에서 

0-1의 수준으로, 우울은 7의 수준에서 0-1의 수준

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인지행동치

료가 분노와 우울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

들과 맥을 같이 한다(이정은 외, 2016; 한규만, 최영

희, 2021). 이러한 변화는 회기에서 자신 및 타인감

찰을 통해 자신의 인지적 왜곡을 인식하고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하

여 분노를 일으키는 인지적 왜곡이 적응적으로 수

정된 것에 의해 촉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회기 기분 점검(Mood Checking)과 자기 및 타인

감찰에서 분노 감정을 평정하여 스스로 감정의 강

도를 인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자신의 

분노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더불어 행동적 

개입으로 분노를 다룰 수 있도록 호흡 및 근육이

완, 잠시 쉬는 시간 가지기 등에 대한 심리교육을 

하고 연습한 것도 분노를 조절하고 그 수준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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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 수준이 감소한 것을 살펴보면, 먼저는 회

기 초반에 BDI 점수가 높음에도 내담자는 자신의 

우울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심리교육을 통해 자

신의 우울과 우울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알

고 실행으로 옮긴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담자는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나름 열심히 자녀를 키우며 살았는데, 상

황이 더 최악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사고를 보고하여 자녀와의 갈

등이 우울을 유발하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이에 내담자의 분노 수준이 낮아

지고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된 것과 자녀

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알고 서

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 것이 내담자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인지행동치료 실시 후 내담자의 행동적 

특성은 변화를 보였으며,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

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에

게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자녀를 이

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

였으며, 갈등의 빈도도 줄어들었음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변화는 회기에서 진행한 인지적 개입

들과 역할극을 통해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을 연습한 것에 의해 촉진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

적으로 회기에서는 CBT 모델로 자녀와의 갈등 상

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자녀와의 부적응적 상호작

용을 인식하도록 한 후, 같은 상황에서 적응적인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역할극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연습하였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녀와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지

행동치료에서 역할극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기

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김지연 외, 2018; 유선미, 김정민, 

2018). 이와 함께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자녀와의 관

계에서 분노를 야기하는 사고가 수정되고 타인감

찰을 통해 자녀의 생각, 감정, 행동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한 것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종합하면, 인지행동치료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모의 분노 및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며, 분노 관련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녀와의 갈등을 겪는 여성

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사례연구로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그 효과를 반복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내담자의 변화를 내담

자의 보고와 회기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살펴봤지

만, 객관적 측정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그 변화

를 살펴봄으로써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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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Depressed 

Females Experiencing Conflicts with Children

Park, Eun (Together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changes related with the effect of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on the reduction of anger and depression of depressed females experiencing conflicts with their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m. This case of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was organized by focusing on cognitive restructuring, psycho-education and role 

play, including self-monitoring and others-monitoring. The subject included depressed females in their 30s, and the counseling was 

conducted by M Institute in the form of video chats for 60 minutes per a session, for 10 sessions, once a week, from Jan., to Jun., 2020. 

To verify the therapeutic effect, it examined changes in clients’ cognition, anger and depression, behavior and interactions with children, 

based on the records by sessions including their responses shown in sessions and their subjective report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lients found their distorted thoughts invoking anger in th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and corrected them into adaptive ones, as 

they underwent some sessions. Second, the anger and the depress, which clients felt, were decreased after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hird, the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clients and their children were increased, after it. 

■ Key words : Depression, Anger, Conflicts with Children,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ognitive Restructuring, Ro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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